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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수) 배포시점 배포 2026. 9. 2.(수) 회의 종료 후

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

- 경상도 일대 특별재난지역에 TV수신료 2개월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요금 50% 감면 -

 올 여름 경상도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피해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이 지원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일 ‘2026년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4개 면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방미통위와 한국방송공사(KBS)는 2000년 이후 총 22차례에 걸쳐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지원해 왔다.

 이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것으로, 

방미통위는 지난 8월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집계가 완료되는대로 지원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이와 함께 호우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유료방송 요금 감면 방안을 협의했으며, 방송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유료방송 요금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에는 케이티(KT),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LGU+)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3사를 비롯해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및 엘지(LG)헬로비전(케이블TV)이 참여해 피해 주민이 이용 중인 

유료방송 서비스의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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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은 7~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과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총 7개 지역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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